
‘〕목회 작의 고전 입 '1 () 

콩자의 군자론 

장 의 성(목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서 론 

일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도올(穩和) 강의에 나왔다 한다. 도 

올은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 

기를 질타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섞인 하소연을 하였다 한다. 

아닌게 아니라 기독교내 개신교 교계 신학자들은 물론 모 (某) 

주부 필자의 안티 (anti) 도올 발언은 도에 지나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강도가 심한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 추기경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이순 (耳順) 이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니 

요7" 아뿔싸 11 1 과연 김수환 추기경이다. 논어 강의로 장안의 

화제 거리가 된 도올로서는 이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꼴이 

아니었을까 싶다. 논어를 아무리 잘 풀이하면 무엇을 하는가? 

유명세를 타는 묘덤 적을 많이 사서 마음 고생이 심하다면 . 모 

르기는 해도 도올 나이도 이제는 60 세 일터인데 육십 (六十) 이 

면 이순을 해야 논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지 만일 도올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이순이 안되면 아직 공부 

가덜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논어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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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실천되지 않는 논어 강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어 전체를 아무리 달달 외어도 단 한가지를 실천하 

는 것만 못하다. 우리 민족은 이미 조선조 500년 동안을， 논어 

를 경전으로 삼고 밤낮 공자왈 맹자왈 하고 살아 온 민족이다. 

그러나 유교 500년의 역사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지긋지긋한 

당쟁으로 나라를 피폐케 한 장본인이 조선유학이 아니라고 누 

가 부인하겠는가? 오죽하면 몇 년 전 갑골문자를 연구한 소장 

중문학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베 

스트 셀러가 된지 불과 일년묘k게 도올의 논어 강의로 공자가 

복권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는 햇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공자를 살힐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필자는 왜곡된 공자는 죽어야 하고 진정한 공자는 살아야 한 

다고 본다. 그러면 진정한 공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공자가 일평생 추구해 온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 (君子) ’의 회복 

에 달려 있다. 공자가 말한 군자야말로 논어라는 코드 (code) 를 

풀어 낼 키워드 (key word) 이다. 논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 

은 군자라는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으며 군자야말로 공자가 어 

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 이제 공자가 이상적 인 

간상이라고 본 군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보도록 하자. 

I닐L 료르 .,_ .,_ 

논어에는 군자에 대한 공자의 어록이 많이 산재(散在) 해 있 

다. 그런데 군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논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우선 군자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소인 (小人) 과 대비시킨 구절을 몇 가지만 골라 

본다. 공자는 군자를 소인과 대칭되는 인물로 묘사하여 여러 

곳에서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다. 즉 공자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군자와 소인이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그러 

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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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인 16장에 나오는 것으로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君子 輸於義 /J\人 輸於利)"한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군자란 모 

름지기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고 (輸 

는 깨우칠 유， 알려 줄 유로 여기서는 좋아할 유로 어조사 어 

와 함께 의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소인이란 먼저 이익을 생 

각한다는 내용인데 군자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대 초반 필자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 

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저런 말씀이 성경 외에도 나온다는 

데 솔직히 신기하고 놀랐다. 나는 그 당시 성경에만 좋은 말씀 

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이방인인 공 

자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한 사실을 알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군자 

는 ‘유어의’라는 공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 (義) 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과 공자가 일치하고 있 

다. 이것은 기독교와 유교의 접촉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위공영 20장에 나오는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 

면 소인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군자는 자기 책임으 

로 여긴다는 말씀이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나를 포함해서) 

걸핏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 소인들의 행태 

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자기 자신이 젊 

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군자 구제기 (君子 求諸己) 의 

자세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에 급급했 

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쨌는데 다 소인 

구제인 (小人 求諸人) 의 전형적 모습이다. 

세 번째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한다는 자로 (子路) 23장의 말씀이다. 논어를 읽다 보 

면 공자는 언어의 마술사란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외 유희가 

절묘하다. 화(和)와 동 (同) 이란 두 글자만을 조합하여 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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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의 특징을 대징적으로 크로즈업시키는 솜씨는 과히 일품이 

다. 화이부동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이다. 반면에 동이불화는 서로 같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서로 

같아야만 단결이 되는 폐쇄성을 말한다. 동이불화의 문화에서 

는 서로 개성이 다른 존재들이 팀력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획 

일은 있어도 통일은 어려운 것이 동이불화의 집단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왜 동문이나 동향， 종친회 등 학벌주의， 지역주 

의， 혈연주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파벌의식이 심한지 

그 이유를 밝혀 준다. 다 화이부동을 하지 못하고 동이불화에 

익속한 소인배적 근성 때문이다. 여기에 이익을 우선하는 유어 

리 (輸於利) 가 합세하여 집단이기주의로써 학벌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라는 당파심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화이부동의 군자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조차 화이부동을 하지 못해 교파 

난립을 일삼고 있으니 가슴 답답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다. 

네 번째로 “군자 상달 소인 하달 (君子上達 小人下達)" 한다는 

말인데 (헌문 24장) 이는 군자는 자꾸 위를 흔t해 상승 발전하고 

소인은 자꾸 밑으로 퇴보 타락한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군자는 의를 사모하기에 위를 바리보고 살고 소인은 

이익에 급급하기에 밤낮 땅만 생각하여 타락하게 된다. 골로새 

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엣 것을 생각하면 상달하고 땅엣 것을 

생각하면 하달하게 될 것이다. 이 비슷한 말은 이인 11장에 나 

오는 “군자 회덕 소인 회토 (君子懷德 시\人懷土) "한다는 말씀이 

다. 이 말은 군자는 늘 턱을 생각하고 소인은 항상 땅을 생각 

한다는 것이다. 군자의 관심은 오직 덕에 있지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군자의 덕이란 어떤 것일까? 헌문 30장과 자한 28장 

에 보면 “인자 불우 지자 불감 용자 불구 (仁者 不憂 知者 不感

勇者 不灌) "라는 말이 나온다. 너그러운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무서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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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말인데 공자가 생각하는 삼주덕은 인애 (Love) ，지혜 

CWisdom) , 용기 (Courage) 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영공 17장에 

보면 군자는 의로써 바탕을 삼고 (君子義以鳥質) 예로써 행하고 

(禮以行之) 공손한 태도로 나타내고(孫以出之) 신의로써 이루 

어야만 (信以成之) 군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공자의 교 

단은 덕의 목록에 인의예지신 (仁義禮智信) 다섯 가지 덕목， 오 

상 (五常) 을 꼽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한 바 핵심 

을 의， 인， 신 (義，仁，信) 으로 요CL털}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마 23 :23 참조) .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몽학 

(豪學) 선생 노릇한 것처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공자가 

대신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자를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행기언 이후종 

지 (先行其言 而後從之) "로 진단했다 (위정 13장) . 군자란 무슨 

말을 내뱉었으면 먼저 그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 말을 한다면서 

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군자는 말이 행동 

에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耶其言而過其行 헌문 29장) 

군자는 말은 느리고 행동은 민첩하기를 원한다 (欲햄於言而敏於 

行-이인 24장)고 하였다. 이 역시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 예수 

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 

고 행동을 하지 않음을 보고 저희 말은 그대로 따르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 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 마23 : 3) . 공자가 말과 행동이 다 

를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은 다음의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군자 

불이언거인 불이인폐언 (君子 木以言學人 不以人廢言) "이라 하였 

는데 (위영공 22장) 이는 말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천거하지 말 

고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의 말까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 

지 말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군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三폈) 가 있고 (계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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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三뿔) 가 있으며 (계씨 8장) 생각해 

야 할 아홀 가지 (九思) 가 있다 (계씨 10장) . 그중 삼계를 보면 

색， 투， 득 (色，團，得) 으로 불가 (佛家) 에서 말하는 탐， 진， 치 

(슐，嗤，폈) ，삼독 (三毒) 과 갚은 관계가 있다. 즉 물질을 더 많 

이 득 (得) 하고자 함은 탐 (홉) 심이요 다투고(1調) 싸우는 것은 

분을 참지 못함 (禮) 이요 원조교제와 같은 여색 (色) 에 빠지는 

것은 치정 (폈) 때문이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삼독을 가 

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선언한다 (갈 

5:19-21 참조) . 

결론 

이처럼 논어에는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생각한 군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공자왈 맹자왈 하던 조선 

유학은 과연 얼마나 군자를 길러내는데 성공했는가? 당쟁의 역 

사를 보면 좀스런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이 조선 

500년 유학의 역사다. 대표적으로 조선 말기에 있었던 예송 (禮 

릅公) 논쟁이다. 임금인 아들， 효종이 죽었을 때 어머니인 대왕대 

비， 자의대비는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 3년인가 아니 

면 1년 인가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니 (1660년 ) 이번에는 왕비 

인 며느리， 효종의 장씨가 죽자 대비，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 

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 가로 2차 논쟁이 벌어졌다 (1 674년 ) . 

그 결과 1년 상을 주장하는 측과 9개월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 

하게 대결하였고 그때마다 지는 쪽은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1 

차 전에서는 송시열이 승리하여 윤선도가 뀌양을 가더니 2차 

전에서는 송시열이 패배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1 592년)과 병자호란 (1636년 ) 이란 국치를 겪고도 정 

신을 못 차리고 예론 논쟁을 벌리더니 국력이 소진될 대로 탈 

진되어 결국 경술국치(康벚國耶)를 당한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유교의 공과 (功過) 를 냉정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공자의 부활이 이런 식의 유교의 복원이라면 공자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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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과연 공자가 강조한 것이 상복 

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아니면 9개월 입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군자의 도래에 있다면 공자는 유 

효하고 살아마땅하다. 

그러면 공자가 말한 군자는 누구인가? 공자는 자기 자신 조 

차 군자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군자의 도를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였노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헌문 30장 

에 보면 군자에게는 세 가지 도가 있는데 (君子道者三)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我無能훨) . 물론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공자는 다른 곳에서도 

자신은 군자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술이 32장 참 

조) . 그렇다면 유학 (뽑學) 에서 성현으로 받드는 공자 자신 조 

차 이상으로 여기는 군자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망이다. 

공자는 자기 후대에 이상적인 인간， 군자의 도래를 바라는 소 

망을 간절히 피력한 적이 있다. 자한 22장에 보면 “후생가외 언 

지래자지불여금야 (後生可뿔 뚫知來者之不如今也)"란 말이 나온 

다. 이 말은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두려우니 앞으로 올 자가 

지금의 나보다 못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아느냐는 예언적 고백 

이다. 이 후생 (後生) 에 래자 (來者) ，곧 나중에 올 자가 과연 누 

구인가? 그는 곧 이상적 인간，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의 별칭이 인자 (λ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차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다. 그런 

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공자가 꿈에도 그리던 군자， 

곧 임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임금중의 임금이기에 임금의 아 

들， 군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공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그리스도임이 밝혀진다. 공자가 

꿈꾸던 이상적 인간， 군자는 그리스도안에서 성육신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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